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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빈곤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비교 대상 국가
들에 견줘 큰 것으로 드러났다.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노동연령층(18~64세)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
10%가 실업급여 같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(기여형 급여) 수급률이 7%로 14개 조사국 
중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. 한국 저소득 가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
할 만큼의 노동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높다는 얘기다.

[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] 
한국의 저소득 가구, OECD 주요 국가보다 사회안전망 취약!

[그림] 기여형 급여* 수급 비율 (OECD 14개국, 노동연령층 가구 소득 하위 10% 대상, %)

※출처 : 한겨레, ‘기여형 급여’ 수령 저소득가구 7%…실업질병 땐 ‘빈곤 수렁’‘, 2025.01.14. (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
economy_general/1177800.html) 
*기여형급여 :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(실업급여(고용보험), 장애연금(국민연금), 휴업급여(산재보험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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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또한 ‘기초생활보장제도’와 같이 가구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‘자산조사형 급여’라고 하는
데, 한국의 노동연령층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37%로 14개 조사국 중 최하위권인 13위였다. ‘기여형 급여’ 같은 
사회보험과 자산조사형 급여 같은 ‘공공부조’는 사회안전망의 두 축인데 한국은 양쪽 제도 모두에서 보장 범위가 낮
아, 여전히 많은 저소득 가구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이다.

[그림] 자산조사형 급여* 수급 비율 (OECD 14개국, 노동연령층 가구 소득 하위 10% 대상, %)

한국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,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!

※출처 : 한겨레, ‘기여형 급여’ 수령 저소득가구 7%…실업질병 땐 ‘빈곤 수렁’‘, 2025.01.14. (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
economy_general/1177800.html) 
*자산조사형 급여 : 가구 소득,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긴급생계지원제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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